
국산 다이아공구 독일서 호평
점유율 4 1 %로 1위 … 과당경쟁 방지·고가품 개발 긴요

독일에서 한국산 다이아몬드공구가 호평을 받아 현지 수입시장에서 최대 공급국으로 부상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무공에 따르면 독일 다이아몬드공구 수입시장 점유율은 9 2년 스위스가 17%, 한국이 1 0 %였으나 9 3

년에는 한국산의 진출이 크게 확대돼 전체의 3 5 %로 수위를 차지한데 이어 9 4년 들어서도 지난 상

반기중 467 만달러로 전체의 4 1 %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독일의 다이아몬드공구 연간 수입규모는 전체수요 1억

6 0 0 0만마르크(약 1억달러)의 15% 정도인 2 5 0 0만∼4 0 0 0

만마르크(약 1 7 0 0만 ∼2 7 0 0만달러)로 지난 9 2년 통독수

요붐에 힘입어 3 8 1 6만마르크를 최고로 기록한 이후 연

간 2 5 0 0만마르크상당이 수입되고 있다. 

한국산의 판매가 이같이 독일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

있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높은데다가 품질도 비교적 좋

은 것으로 평가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무공은 그러나 한국기업간의 과당경쟁 기미가 있고 첫

거래시에는 딜리버리가 좋으나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

며 가격도 예측불허라는 것이 많은 바이어들의 반응이

라고 지적,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

촉구했다. 

또 중국의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는 점에 비추어 고급 및 고가품의 개발수출을 적극

추진하고 바이어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출관행을 시급히 탈피, 독자적인 마케팅전

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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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다이아몬드수입현황(단위: 1000DM)


